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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8일 대통령 발언록

몽골 내 한국학 전공 학생 접견

여러분 박수가 아주 따뜻하게 느껴져 기분 좋습니다. 비행기 타고 고비 사

막을 내려다보며 그 옛날 누가 무슨 마음으로 이 사막을 넘었을까 하고 생

각했습니다. 겁이 나서 중간에 길을 잃으면 죽을 수도 있는 끝없는 사막을 

누가 왜 넘었을까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인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서아시

아, 중앙아시아에서 동으로 동으로 한국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 문명에 고대 스키타이 문화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샤머니즘도 그렇

습니다. 

사막을 보며, 1년에 1킬로씩 동진하면, 1만 년이 걸려 한국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에 1킬로씩 가면 10만 년 걸릴 것이

고. 고대 출토물을 보면, 백만 년, 100년에 1킬로씩 동진했다고 볼 수도 있

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고, 바라만 본 부분은 신화로, 

미지의 세계로 남겨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거리를 걸어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난 용기가 없어서 못 갔

지만, 그 사막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는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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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습니다. 아들도 미지에 대해 꿈을 가지고 가 봐야지, 가 봐야지, 한 세대

씩 가서 베링해도 건넜을 것입니다. 그 중 어떤 사람은 비단길로 빠져 중

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어쩌면 유럽으로 

가다 주저앉아서 한국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오는 동안 말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제인들과 만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땅이 비좁아서 땅을 보

면 환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비 사막을 내다보며, 그 땅을 보며 아

까웠습니다. 저 땅을 샀으면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몽 경제협력위원장

인 한 기업인이 몽골에 풍차발전기, 태양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일으켜 

고비 사막에서 물을 뽑아 그 사막에 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농림부 장관도 왔는데, 왜 왔냐고 했더니, 가축 질병에 대해 논의

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나무 심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

러 나라에서 몽골에 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심은 건 비실비실

하고 우리가 심은 건 튼튼하다고 합니다. 땅보고 탐났다고 했는데, 불순한 

생각입니다. 대통령 마치면, 한국에서 몽골에 땅 1인당 1헥타르씩 빌려 나

무 심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나무 심어 푸른 숲 만들면 

인류가 이뤄낸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당장 돈은 안 돼도. 젊은이들

에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 보러 와라 하면 좋은 관광 상품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몽골과 한국은 함께 해야 합니다. 황사 때문에 못살겠거든

요. 세계 각국 다녀보니, 문화 수준과 숲 수준이 비례합니다. 이제 내 나이 

예순입니다. 이제 은퇴할 때인데, 이제 나무계, 숲계를 할까 합니다. 한국 

사람은 원래 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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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게르(몽골 전통식 주거형태)를 방문했습니다. 몹시 근사해서 나도 

자그마한 것을 하나 사야겠습니다. 엥야바흐르 대통령이 선물로 준다 했는

데, 그러면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천상 돈 주고 사야겠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꿈은 꿀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어떤 역

사는 앞으로 가고, 어떤 역사는 뒤로 갑니다. 그 중에서도 대립, 갈등의 역

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평등과 자유가 모든 이에게 확대된 것이 역

사의 진보라고 봅니다. 즉, 걸어 다니던 사람이 자동차를 타게 되고, 자동

차를 타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게 되고. 물론 이런 것만이 진보는 아닙니

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진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

다. 지배와 억압이 있다면 이 관계도 없어져야 진정한 진보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공동체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자유, 평등 원

리가 보편적으로 존중되는 가치입니다. 공동체가 결국 인간을 마지막으로 

포용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부족사회 넘어가면서 여러 개의 공동사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진보의 수준이 같은 민족, 국가 안에서도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대국이 타국을 일시 정

복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장시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복종의 문화에 익숙해서 수용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평화와 공존

이 세계 질서가 될 것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화해 공존의 공동체, 그러

면서 가치가 꽃피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몽골이 더 빨리 

가까워질 것입니다. 몽골에서는 합동 경호원을 쓰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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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쯤 뒤엔 누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색깔이 다른 사람도 

빠르게 섞여가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가치 공동체, 자유와 평화의 공

동체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